
이제�방통위에게�더�이상�공영방송을�맡길�수�없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
했다. 과연 이 땅의 방송 독립과 공정 방송 그리고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의 방통위가 필요한 존재인지, 오히려 개혁과 청산의 대상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MBC를 망친 주역이었던 최기화•김도인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KBS에도 언론적폐 황우섭을 이사로 내리꽂았다. 꼼수로 국민 의견 수렴
을 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할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기본적인 인사검증시스템도 마비되었다. 
방통위가 KBS이사로 추천한 김영근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전력이 있는 사
람임에도 방통위의 최종 이사추천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야말로 방통위가 총체
적 난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방통위법은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
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라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과연 편파•왜곡 방송에 앞장섰던 최기화•김도인, 왜곡된 극우적 시각으로 제작 
자율성을 짓밟았던 황우섭을 공영방송 이사로 낙점하고도 ‘방송의 자유와 공공
성’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또 법이 보장한 ‘독립적 운영’도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치권
에 헌납했다.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치 전리품을 나누듯 이사 자리
를 배분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방통위의 태도는 비굴할 따름이다. 그렇게 
굽신거린 대가로 방통위도 함께 ‘나눠먹기’에 동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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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선임방식의 개혁을 요구
해왔다. 촛불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이번에야 말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공
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고 호소했지만, 방통위는 그 소중한 기회를 걷어찼다. 또 방통위는 최악의 적
폐 인사들만은 막아달라는 마지막 호소마저도 무시했다. 

방송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현행 방송법에 명시되지
도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정당추천, 정치권 나눠먹기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일관되게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
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방송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미 정당들의 나눠먹기 방식으로 5명의 위원이 구성되고 있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로는 방송법 개정 또한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방통위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고 
정치권과 야합한 방통위는 이미 존재 의미를 잃었다. 그 책임의 중심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있다. 개혁의 의지도 없고 권력자들의 눈치만 살핀 이효성 위원
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과정을 통해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법 개정, 더불어 방통위 개혁이 얼마나 시
급한 시대적 과제인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제 두말없이 방통위 개혁에 나설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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